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3. 1(금)

“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
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”

- 한덕수 국무총리, 중앙보훈병원 방문
 - 중앙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3.1절 계기 보훈유공 입원자 격려 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일(금), 11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

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 
 

    * (참석)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, 

중앙보훈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노상익, 행정부원장 이용재, 간호본부장 송유순, 

원무실장 신재철

 ㅇ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

가운데,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

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

    * 국립중앙의료원(2.19), 국립경찰병원(2.21) 국군수도병원(2.25)

 ㅇ 금일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, 

더불어 3.1절을 맞이하여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

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 
 

 ㅇ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

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

없도록 운영중입니다. 

□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, 공휴일임에도 

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, 간호사,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

 ㅇ 한 총리는, “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,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

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, 그리고 중증·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

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

있다”고 격려하였습니다.  

보도자료



 ㅇ 또한, 3.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, “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

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

안된다”며, “정부는 보훈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 등 

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니, “방문하시는 모든 보훈 가족이 응

급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임해줄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 

□ 한편, 이날 한 총리는 보훈병원 입원환자 중 애국지사 후손 박금옥(故 박의열 

애국지사의 손녀)님과 월남참전유공자 윤두호(연평해전 당시 故윤영하 소령 부친)님을 

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위로하였습니다. 

 ㅇ 한 총리는 “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

존재하지 않았을 것”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, 최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

계속되고 있는데 조속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

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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